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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아동기 발음의 문제는 학령기 혹은 성인기까지 읽기, 쓰기와 관련한 학업이나 적응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조음치료뿐 아니라 학령기 이후의 읽기 및 쓰기 발달에 대한 조기 평가 및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 말소리장애 아동 30명과 일반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철자쓰기 발달의 특성을 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 의미지식을 포함한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수행능력을 비교하고 집단 간 평가요소에 관한 경향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 의미지식)를 요인으로 한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은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를 고려한 모든 쓰기평가요소에서 일반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표기지식 평가요소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음운지식, 형태지식 순으로 수행력을 보였고, 의미지식에서 가장 좋은 수행을 보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말소리장애 아동과 같은 순서대로 쓰기 평가요소 종류에 따른 수행력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된 대상자의 쓰기 발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가 어떤 기초언어적 단위에서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철자쓰기 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록
          
        

        
          
            Purpose:
            It is known that articulation problems in the pre-school age can affect academic or adaptation problems related to reading and writing well into school age or adulthood. This suggests that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need not only speech sound intervention but also early evaluation and intervention for reading and writing development after school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pelling development in 30 children with SSD and 30 normal children aged five to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multilingual evaluation factors including phonological, morphological, orthographic, and semantic knowledge.

          

          
            Methods: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a group of children with SSD and a group of normal children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endency of evaluation factors between groups, the group and multilingual evaluation factors were factored. A two-way mixed ANOVA was performed.

          

          
            Results:
            The group of children with SSD showed significantly poorer performance than normal children in all writing evaluation factors considering multilingual evaluation factors. Children with SSD showed the lowest performance in the orthographic knowledge evaluation factor, followed by phonological knowledge, morphological knowledge, and the best performance in semantic knowledge. In the case of normal children,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writing evaluation elements in the same order as those of children with SSD.

          

          
            Conclus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LPs can identify the children’s writing development status evaluated according to multilingual evaluation factors, identify in which basic linguistic units the child show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provide spelling intervention focusing on areas that requir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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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아동기 발음의 문제는 학령전기를 거쳐 학령기 혹은 성인기까지 읽기, 쓰기와 관련한 학업이나 적응의 문제, 직업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 Shin, 2015; Rvachew, 2007). 특히 말소리장애에서 회복된 경우라도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학령기 이후의 읽기, 쓰기, 학업성취에서 어려움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들은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조음치료뿐 아니라 학령기 이후의 읽기 및 쓰기 발달에 대한 조기 평가 및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ishop & Adams, 1990; Flax et al., 2003; Hayiou-Thomas et al., 2017; Lewis et al., 2011).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음운인식능력, 빠른 이름대기, 음운기억능력 등을 포함하는 음운기술이 읽기 및 쓰기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알려져 왔다(Kamhi & Catts, 2014). 말소리장애 아동이 지닌 음운능력의 약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해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yiou-Thomas et al., 2017; Peterson et al., 2009; Rvachew, 2007).

      철자쓰기 발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음운론(음운지식), 철자법/표기법(철자패턴에 관한 지식, 철자지식), 형태론(형태지식), 의미론(의미지식, 어휘능력)의 기초적인 언어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쓰기를 위한 기초적 언어지식의 발달은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언어지식이 철자발달의 초기부터 함께 활용되어 발달되며, 각 지식의 영향력이나 그에 대한 의존도가 발달 시기별로 다를 뿐이라고 강조되고 있다(Apel et al., 2012; Deacon, 2012). 이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3중 단어 구성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에서는 철자발달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언어학적 인식능력인 음운지식, 형태지식, 철자지식이 공동으로 철자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자발달 초기에는 음운지식의 사용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철자표기지식의 사용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았다(Berninger et al., 2006, 2010). 미취학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음운지식과 관련된 자소-음소 일치단어가 나타나고 이후 형태지식과 철자표기 지식을 활용한 쓰기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Jung, 2019; Yang,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부터 초등 1~3학년 일반 아동의 자소-음소 일치 여부, 형태소의 수, 겹받침 여부에 따른 철자쓰기 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선행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치원 시기부터 초등 2학년까지 철자쓰기 수행력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겹받침을 포함한 난이도가 높은 철자의 경우 초등 저학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철자쓰기 발달은 초등 입문시기에 많은 발달을 이루며 특히 음운지식을 적용한 철자쓰기 능력이 유치원 시기부터 발달하여 초등 1학년에 이르면 대부분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2019).

      초등학교 1~6학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소-음소 일치의 쓰기과제에서의 오류는 3학년 이후에 크게 감소하였고 문법형태소 오류는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어 철자발달은 음운지식을 이용한 철자학습이 철자표기 및 형태소 지식을 이용한 철자학습보다 먼저 완성된다고 하였고, 문법형태소 지식이 철자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Shin et al., 2015).

      초등학교 1~3학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쓰기유형을 검증하고 철자능력의 발달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철자쓰기를 음운론적 전략만으로 철자가 가능한 음운론적 유형과 형태론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형태론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음운론적 유형의 발달은 형태론적 유형보다 먼저 발달하여 1학년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정확률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형태론적 유형 중 일부에서는 3학년에서도 낮은 정확률을 보여 형태론적 발달은 고학년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ang, 2014).

      일반 및 철자부진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철자쓰기 과제에 대하여 음운처리, 표기처리, 형태처리, 음운 또는 표기처리로 나누었을 때 이 중 어떤 영역의 오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표기처리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운처리 오류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태처리와 음운 또는 표기처리 오류는 비교적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Kim, 2009).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어 철자발달은 유치원 시기부터 음운지식을 적용한 철자쓰기가 가능하고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약 80%의 정확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초등 입학을 전후한 시기에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음운규칙을 적용한 철자쓰기 능력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 이상까지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몇몇 규칙의 경우는 고학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Jung, 2019; Kim, 2009; Park & Chung, 2015; Yang, 2009). 즉, 철자발달 초기에는 음운적 지식이 많이 관여되나 점차 철자표기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소-음소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투명한 한국어 특성상 유치원 시기에도 비교적 높은 철자쓰기 정확도가 나타나지만, 한국어의 특성상 문법형태소가 광범위하게 발달하여 문법형태소와 실질형태소가 결합되는 조건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예, 먹어→[머거], 먹지→[먹찌]). 이에 대하여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한글은 표층표기 체계와 심층표기 체계의 연속선상에서 표층표기 체계에 더 가까운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Kim, 2016; Shin et al., 2015).

      선행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다중언어적 방식(multilinguistic approach)은 철자를 배우는 데 있어 음운에 관한 지식(음운인식), 철자패턴과 심상문자소에 관한 지식, 의미지식(어휘), 형태에 관한 지식(형태인식) 등이 복잡하게 통합되는 모델이며(Apel & Masterson, 2001; Bourassa & Treiman, 2010; Masterson & Apel, 2010), 이를 한국어에 적용한다면 한국어 철자쓰기 발달에서 중요한 음운규칙은 음운지식과 형태지식, 의미지식의 통합으로,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법의 경우 음운지식과 형태지식, 의미지식, 철자/표기지식의 통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란 초기 철자발달에 언어학적 능력인 음운에 관한 지식, 철자패턴이나 형태에 관한 지식, 의미지식 등이 복잡하게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철자쓰기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음운지식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소-음소 일치의 상황에서 소리를 음가에 알맞은 글자로 쓸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철자지식은 철자법, 철자패턴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소-음소 불일치의 음운변동 상황에서 정확한 철자법에 따라 쓸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형태지식은 단어의 형태구조나 어근의 형태소를 결합한 결과로 나타난 철자의 변화에 관한 이해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질형태소와 문법형태소(조사 및 어미)를 구분 지어 쓸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의미지식은 의미가 철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한 이해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글자를 쓸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지, 모르는 채 쓰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외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철자쓰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낱글자 지식, 낱글자 쓰기능력, 인쇄물인식능력과 같은 초기 문해기술이나 음운인식능력, 음운기억력, 빠른 이름대기와 같은 음운처리능력 등과의 철자쓰기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Hayiou-Thomas et al., 2017; Lewis et al., 2011; McNeill et al., 2017; Peterson et al., 2009; Preston et al., 2013),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일반 아동(Chung, 2015; Jung, 2019; Kim, 2009; Shin et al., 2015; Yang et al., 2016) 및 쓰기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 철자쓰기 연구가 이루어졌으며(Kim, 2016; Seo, 2015; Shin, 2018) 드물게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쓰기 발달 연구가 있다(Lee, 2018).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읽기능력을 중심으로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Kim & Kim, 2009; Kim & Seok, 2007; Ko & Kim, 2010), 이들의 철자쓰기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Min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철자쓰기 발달 특성에 관하여 기초적인 언어지식 단위인 음운, 형태, 표기, 의미지식을 포함한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를 통해 분석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의 중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5~7세의 말소리장애 아동 30명(남 19명, 여 11명)과 일반 아동 30명(남 17명, 여 13명) 총 60명(남 36명, 여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에서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아동은 말소리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및 학년을 일치시켰다. 또한 교사 및 주양육자에 의해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다고 보고된 아동만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말소리장애 여부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말 조음ㆍ음운평가2(Urimal-Test of Articulation and Phonation: U-TAP2, Kim et al., 2020)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수용어휘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r, Kim et al., 2009)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비언어성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제2판(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K-CTO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말소리장애 아동 
          말소리장애 아동은 (1)부모 및 교사, 혹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발음에서의 어려움이 보고된 아동으로, (2)표준화된 조음검사 결과 -1SD 미만에 속하며(Brosseau-Lapré & Roepke, 2019; Rvachew, 2007) (3)비언어성 인지능력이 -1SD 이상이며 (4)수용어휘력 검사 결과 -1SD 이상이고 (5)심각한 신체, 정서, 시ㆍ청각적 감각 기능에 문제가 없는 아동을 선정하였다(Cummings et al., 2019).

        

        
          2) 일반 아동 
          일반 아동은 (1)부모 및 교사에게서 발음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아동으로, (2)표준화된 조음검사 결과 -1SD 이상에 속하며(Brosseau-Lapré & Roepke, 2019; Rvachew, 2007), (3)비언어성 인지능력이 -1SD 이상이며 (4)수용어휘력 검사 결과 -1SD 이상이고 (5)심각한 신체, 정서, 시ㆍ청각적 감각 기능에 문제가 없는 아동을 선정하였다(Cummings et al., 2019, Table 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SSD (n=30)
                	Normal (n=30)
                	
                  t
                
              

              
                	
                  M
                
                	
                  SD
                
                	
                  M
                
                	
                  SD
                
              

            
            
              	Age (months)
              	 72.92
              	8.41
              	 73.97
              	7.90
              	 - .47
            

            
              	Nonverbal IQ
              	102.27
              	9.89
              	105.75
              	7.73
              	 -1.49
            

            
              	PCC (%)
              	 88.68
              	7.60
              	 99.84
              	 .59
              	 -8.03***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s; PCC=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p<.001
            

          

          

        

      

      
        2. 검사 도구
        
          1) 쓰기검사
          (1)문항 구성 및 검사의 실시

          아동 간편 읽기 및 쓰기 발달 검사(Quick Assessment of Childhood Reading & Writing: QRW, Kim et al., 2021)의 하위항목인 문장쓰기 검사를 활용하여 받아쓰기 형태로 진행하였다. 문장쓰기는 각각 2어절에서 4어절로 구성된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철자쓰기 능력의 목표문장은 2어절에서 4어절로 구성된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먼저 자소-음소 일치 문항(8어절)과 음운변동 등이 적용되는 자소-음소 불일치 문항(21어절)으로 나누었다. 음운변동으로는 빈도가 높은 연음규칙과 경음화, 격음화가 각각 17회, 6회, 2회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ㅎ’ 탈락, 장애음의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겹받침, ‘ㅆ’ 받침을 포함한 7종성 법칙은 각 1회씩 포함되었다. 그 밖에 복모음, 음절 복잡도((C)V, CVC, CVCC), 어절길이(어절당 2~5음절), 문장 길이(2~4어절), 문장구조(명사구, 부사구, 동사구)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적합한 복잡도 및 난이도로 구성된 총 29개의 어절(총 90음절) 항목에 대하여 받아쓰기 형태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받아쓰기는 문장단위로 한 문항당 1회씩 들려주어 실시하였으며,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목표어를 들려주었다. 쓰기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대상자가 자가수정한 경우에는 자가수정한 정/오 반응 점수를 채점에 반영하였다. 문항당 제한시간을 두지 않았으며, 대상자가 시간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반응시간을 제공하였다.

          (2)분석 및 채점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별 쓰기점수의 분석은 한국어 쓰기 발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절별로 분석하였다. 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 분석의 경우, 음운지식은 어절을 형태소별로 나누어 실질형태소에 관한 음운지식과 문법형태소에 관한 음운지식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이때 자소-음소 일치가 되는 실질형태소에 대하여 음운지식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자소-음소 일치가 되는 문법형태소의 경우에 형태지식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자소-음소 불일치가 되는 음소에 대하여 표기지식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각의 요소들은 바르게 썼을 때 자소 수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고 오반응 시 0점을 부여하였다. 첨가의 오류가 나타났을 경우는 1점을 감점하였다. 초성 ‘ㅇ’의 경우 음가가 없지만 검사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이 철자쓰기 할 때 초성 ‘ㅇ’을 음가가 있는 종성 ‘ㅇ’과 구분하여 표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낱글자들과 마찬가지의 기준에 따라 음운지식으로 분류하여 채점하였다. 분석의 예시는 Figure 1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1. 
				
            

            
              Scoring example of target word
              Note. PK=phonological knowledge; MK=morphological knowledge; OK=orthographical knowledge.

            
            

            

          

          
            
            

            Figure 2. 
				
            

            
              Scoring example of error
              Note. PK=phonological knowledge; MK=morphological knowledge; OK=orthographical knowledge.

            
            

            

          

          Figure 1에 제시된 분석의 예시어 ‘똑같이’는 읽을 때의 발음은 ‘또까치’이며, 실질형태소인 ‘똑같’과 문법형태소인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때 실질형태소에 속하는 ‘ㄸ, ㅗ, ㅏ’의 경우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음운지식에 해당하여 모두 정반응으로 썼을 경우 음운지식 점수에서 3점을 획득하게 하였다. 또한 문법형태소인 ‘이’에서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ㅣ’ 모음의 경우가 형태지식에 해당하여 정반응할 경우 형태지식 점수에서 1점을 획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글자와 소리가 불일치하는 음소인 ‘ㄱ, ㄱ, ㅌ, ㅇ’의 경우 전체를 정확히 쓸 경우 표기지식 점수 총 4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목표어 ‘입학식을’의 경우 실질형태소 ‘입학식’과 문법형태소 ‘을’로 이루어졌다. 이때 자소-음소 일치가 이루어지는 실질형태소 ‘ㅇ, ㅣ, ㅏ, ㄱ, ㅣ’가 음운지식 점수에 해당하며, 전체를 정반응 하였을 경우 음운지식 점수 총 5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문법형태소 중 자소-음소 일치가 이루어지는 ‘ㅡ, ㄹ’은 형태지식 점수에 해당하며, 전체를 정반응 하였을 경우 형태지식 점수 총 2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소-음소 불일치에 해당되는 ‘ㅂ, ㅎ, ㅅ, ㄱ, ㅇ’은 표기지식 점수에 해당하며, 전체를 정반응 하였을 경우 표기지식 점수 총 5점을 획득하게 하였다.

        

        
          2) 의미지식 검사
          의미지식은 아동이 문장쓰기를 수행할 때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썼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문장에 포함된 어휘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4장의 그림카드 중에서 찾게 하였다. 의미지식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한 문항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의미지식 평가문항에 대한 그림카드는 1급 언어재활사 2인이 문항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5점 척도 중 4.80으로 나타났다. 의미지식 검사는 쓰기검사를 모두 마친 후 가장 마지막에 실시하여 쓰기검사가 의미지식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의미지식 검사는 정반응 시 1점, 오반응 시 0점을 부여하였다.

          철자쓰기 과제에 참여한 30명의 말소리장애 아동 중 두 명의 아동은 검사 과정 중 가장 마지막에 수행한 의미지식 과제에서 집중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과제수행을 거부하는 등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의미지식 유형의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미지식은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 28명, 일반 아동 집단 30명, 총 58명의 대상자가 분석되었다. 의미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수는 두 집단 각각 30명, 총 60명의 대상자가 분석되었다.

        

      

      
        3. 자료의 분석 및 통계 처리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수행능력을 비교하고 집단간 평가요소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 의미지식)를 요인으로 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요소 중 의미지식은 평가문항에 포함된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채점하였기 때문에 철자쓰기를 통하여 각 요소별 낱글자 수의 정/오반응을 중심으로 채점한 다른 평가요소들과는 별도의 채점체계를 가졌다. 이로 인하여 의미지식은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의미지식을 제외한 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은 이원혼합분산분석(2 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및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에 관한 주효과를 검증하였고, 평가요소 간 차이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소 간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해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집단과 평가요소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철자쓰기 기술통계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의 수행력에 관한 기술통계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participants’ multilingual evaluation factor score
          
          

        

        
          
            
              	　
              	SSD
              	Normal
            

            
              	
                M
              
              	
                SD
              
              	
                M
              
              	
                SD
              
            

          
          
            	PK
            	.45
            	.35
            	.74
            	.34
          

          
            	MK
            	.53
            	.30
            	.79
            	.24
          

          
            	OK
            	.29
            	.29
            	.55
            	.33
          

          
            	SK
            	.94
            	.04
            	.98
            	.03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s; PK=phonological knowledge; MK=morphological knowledge; OK=orthographical knowledge; SK=semantic knowledge.
          

        

        

      

      
        2.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
        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에 대한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8)=11.94, p<.01). 즉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M=.43, SE=.05)은 일반 아동 집단(M=.69, SE=.05)에 비해 쓰기과제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였다.

        평가요소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116)=114.93, p<.001).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음운지식, 형태지식 및 표기지식은 모든 유형 간에서 유의미한 정답률의 차이가 나타났다(p<.001).

        평가요소별 수행을 살펴보면, 음운지식(M=.60, SE=.04)은 형태지식(M=.66, SE=.03)보다 더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표기지식(M=.41, SE=.04)은 음운지식(M=.60, SE=.04) 및 형태지식(M=.66, SE=.03)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원혼합분산분석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Anova on spelling performance of SSD & TD
          
          

        

        
          
            
              	Distributed source
              	SS
              	
                df
              
              	Ms
              	
                F
              
            

          
          
            	Between factor
            	　
            	
            	
            	
            	
          

          
            	Group
            	 3.05
            	  1
            	3.05
            	13.52**
          

          
            	Error
            	13.08
            	 58
            	.22
            	　
          

          
            	Within factor
            	　
            	
            	
            	
            	
          

          
            	Task
            	 8.28
            	  3
            	2.76
            	118.16***
          

          
            	Task × Group
            	 .35
            	  3
            	.12
            	  4.99**
          

          
            	Error
            	 4.06
            	174
            	.02
            	　
          

        

        
          
            **p<.01, ***p<.001
          

        

        

        집단과 평가요소에 관한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116)=.40, p=.67).

        의미지식에 대한 집단 간 수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의미지식 수행을 보였다(t=-3.71, p<.001). 집단 간 평가요소별 정답률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Figure 3. 
				
          

          
            Comparison of accuracy of multilingual evaluation factor
            Note. SSD=speech sound disorders; PK=phonological knowledge; MK=morphological knowledge; OK=orthographical knowledge; SK=semantic knowledge.*p<.05, **p<.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 말소리장애 아동 30명과 일반 아동 30명 총 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철자쓰기 발달의 특성을 음운지식, 형태지식, 표기지식, 의미지식을 포함한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은 다중언어적 평가요소를 고려한 모든 쓰기평가요소에서 일반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이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또래에 비하여 쓰기 발달에서 느린 수행을 보였다고 보고한 국내 및 국외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nthony et al., 2011; Lewis et al., 2011; Min et al., 2015; Nathan et al., 2004; Peterson et al., 2009).

      둘째, 평가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 말소리장애 아동은 표기지식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음운지식, 형태지식 순으로 수행을 보였다. 의미지식에서 가장 좋은 수행을 보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말소리장애 아동과 같은 순서대로 쓰기평가요소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오류빈도를 조사한 결과 형태처리와 음운 또는 표기처리 오류는 비교적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음운처리 오류, 표기처리 오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im, 2009; Yang, 2009). 또한 형태지식의 수행결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만 5세의 어린 연령의 아동도 형태론적 지식이 필요한 철자 유형을 정확하게 철자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한국어는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활발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문법형태소의 읽기 및 쓰기 발달이 이루어진다(Kim, 2009; Yang, 2009). 또한 한국어 읽기ㆍ쓰기에서의 문법형태소의 수는 어휘형태소에 비하여 매우 적지만 사용빈도는 빈번하며(Ko, 1989), 특히 고빈도 조사(예, -은, -는, -이, -가, -을, -를, -에, -의) 9가지가 전체 조사 출현빈도의 70%를 차지하고 고빈도 어말어미(예, -아, -어, -는, -다, -ㄴ, -ㄹ) 11가지가 전체 출현빈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한된 개수의 문법형태소가 고빈도로 읽기 및 쓰기에 활용되고 있다(Kang, 1995). 또한 고빈도 조사의 경우 비교적 읽고 쓰기 쉬운 난이도의 CV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법형태소의 철자 학습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장수준의 받아쓰기는 자소 단위로 채점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분적인 문법형태소에 정반응을 보인 경우 점수에 반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형태지식 과제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Yang(2009)의 연구에서는 어린 연령의 취학전 아동도 형태소를 살려 철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동이 읽기를 배우는 초기에 음운론적 지식에 입각하여 글을 읽다 보면 정확한 철자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형태소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형태소를 살려 철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형태소에 대한 이해는 취학전 아동이라도 노출빈도가 높아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철자쓰기에 있어서 형태소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Yang, 2009).

      본 연구 결과 표기지식의 수행 정확도는 모든 평가요소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에서 5세 전후로 음운지식을 적용한 쓰기의 발달이 시작되고 점차 형태 및 표기지식을 적용한 철자가 가능해지지만, 몇몇 형태 및 표기지식의 발달은 초등 중학년 이후까지도 지속된다고 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Jung, 2019; Park & Chung, 2015; Yang, 2014). 일반 아동 집단에서도 표기지식의 수행 정확도는 평균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지식(79%), 음운지식(77%)의 수행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의 대상자 모집의 기준에서 어휘 이해력 지체를 배제하여 수용어휘력이 정상범주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의 하나인 의미지식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의미지식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의미지식은 읽기 및 쓰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설명된 바 있다(Apel & Masterson, 2001; National Early Literacy Panel, 2008; Treiman & Bourassa, 2000). 의미지식은 철자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일 쓰고자 하는 철자의 정확한 내용 또는 어휘의 의미를 모를 경우 음가나 형태가 비슷한 다른 어휘로 철자오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은 또래에 비하여 의미지식과제의 수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말소리장애 아동의 약한 의미지식은 문해력 발달에 대한 위험요소임을 밝힌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Bishop & Adams, 1990; Catts, 1993). 말소리장애 아동의 저조한 의미지식은 철자쓰기 과정에서 의미적으로도 적절한 정확한 낱말표상을 해내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부정확한 철자쓰기 결과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문해력에서의 부진의 중요한 원인을 음운결핍이라고 제시한 연구들에서는 이들이 보이는 음운결핍으로 인한 읽기와 쓰기의 문제는 언어문제로 인한 것과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Anthony et al., 2011; Roberts, 2005)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영역의 문제란 어휘력을 포함한 의미지식을 뜻한다. 어휘력 수준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쓰기수행을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도 말소리장애 아동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음운기술과 쓰기수행을 보였다(Anthony et al., 2011). 이는 의미지식에서의 어려움 유무와는 별도로 말소리장애 아동의 쓰기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들의 쓰기 발달에 관한 조기의 주도면밀한 관찰의 필요성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철자쓰기를 지도할 때 다중언어적 평가요소에 따라 대상자의 쓰기 발달 상황을 파악한다면 대상자가 어떤 기초언어적 단위에서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상자가 음운지식 영역에서 약점을 보인다면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파닉스 활동을 강화하여 쓰기지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상자가 표기지식과 의미지식에서 취약점을 보인다면 한국어 음운변동을 포함하는 쓰기활동에 초점을 두되 다양한 의미지식을 담은 어휘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기활동과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아동의 철자쓰기 발달에 있어 다차원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의 특성을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말소리장애의 정도, 말소리장애의 지속기간, 언어장애 동반유무 등, 다양한 말소리장애 집단의 특성 및 이질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의 읽기 및 쓰기 발달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조음능력과 읽기 및 쓰기 발달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특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만 5세부터 초등 1학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읽기발달이 읽기 해독 수준 이상인 초등 중학년 혹은 그 이상의 읽기 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양상의 변화 및 차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말소리장애 아동 이외의 읽기 및 쓰기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 집단과의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운적 결함이 이들이 보이는 읽기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혀진 난독증 및 읽기장애와의 비교연구는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발달에 관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 부족했던 말소리장애 아동의 쓰기 발달 특성에 대한 정보를 기초적인 언어지식 단위인 음운, 철자, 형태, 의미지식이 포함된 다중언어적인 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인 음운기술문제와의 관계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언어치료 임상현장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에 대한 평가 및 중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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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Semantic knowledge vocabulary list
            
            

          

          
            
              
                	어휘
                	질문
              

            
            
              	꽃병
              	꽃병이 무엇이지요?
            

            
              	탁자
              	탁자는 무엇이지요?
            

            
              	로봇
              	로봇이 무엇이지요?
            

            
              	앞머리
              	앞머리가 무엇일까요?
            

            
              	자르다
              	이 사람들 중에서 자르고 있는 사람은?
            

            
              	침대
              	침대가 무엇이지요?
            

            
              	자다
              	자는 것은 누구지요?
            

            
              	쌍둥이
              	쌍둥이는 어디있지요?
            

            
              	재미있다
              	재미있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학식
              	입학식이 무엇이지요?
            

            
              	음악시간
              	음악시간이 무엇이지요?
            

            
              	떡국
              	떡국이 무엇일까요?
            

            
              	낙하산
              	낙하산이 무엇일까요?
            

            
              	하늘
              	낙하산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은?
            

            
              	비싸다
              	이 중에서 비싼 것은?
            

            
              	설날
              	설날은 무엇이지요?
            

            
              	봄
              	봄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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